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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에 대한 우리 기업 투자분석 

 

백주현 
 

 

1992 년 소련의 붕괴로 15 개의 새로운 국가들이 탄생하였다. 우리 기업들은 고려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투자에 본격 나섰다. 이러한 투자들은 

성공하였는가? 이 발표에서는 첫째, 그 성공의 원인은 무엇이고 실패한 경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우리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친 해당 국가들의 

대외정책과 사회, 경제적 변화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국가형성 단계에 있는 

국가들에서의 투자환경은 어떤 특성을 보였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바람직한 우리 기업 투자 결정과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백주현은 국립외교원 명예교수이며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의 객원 연구원이다. 

외무고시를 거쳐 직업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러시아, 중앙아시아 및 자원외교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저서로는 ‘러시아가 뛴다’(경진 출판사, 2005) ‘에너지 시장의 

파워게임’(글로벌콘텐츠사, 2016)이 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러시아 외교아카데미에서 ‘한반도 재통일과정에서의 러시아 팩터’로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일시: 2018 년 11 월 20 일(화), 12:00-13:00 

장소: 아시아연구소 (101 동) 303 호 


